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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69.7%가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

각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응답도 64.3%였

지만 전년보다 낮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공

동체를 강조하는 ‘가정’ 대신에 개별 구성원을 강조하는 

‘가족’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세상의 모든 가족을 ‘포용’

한다는 명분으로 ‘사실혼’과 ‘비혼 동거’ 등을 가족 개념에 

포함시키고,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법률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거나 개정하겠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평생을 

거는 사랑을 바탕으로 혼인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 양육함

으로써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전통적인 가

정에 대한 개념과 소명과 그 가치를 약화시키고 상대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류가 지켜온 고유한 가족 혹은 가정

의 개념은 단순히 함께 살며 생계를 이어가며 돌보는 관

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고, 시대가 변해도 그 핵심 가치

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혼인 공동체와 혼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

정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신적 기원을 지

니고 있고, 어떤 인간적 권위도 그 특성을 훼손할 수 없는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이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

다. “가정은 남녀가 사랑과 생명을 전달하며 헌신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연적 사회”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07). 

교회는 개인과 사회에 고유한 선익이 되는 이 가정 공동

체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사목헌

장 47항).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부부 사랑 안에서 한 인

간이 태어나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사

랑 안에서 아이는 성장합니다. 또한 아이는 가정에서 신

앙을 전해 받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와 

덕목을 배움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성실한 구성원이 되어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교회는 국가와 사회

가 이러한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고 강조합니다. 설령 이런저런 이유로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가 많아진다고 해도 이들도 대부분 본래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출발했고, 이런 가정

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

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 사회도 서구의 개인주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상대화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혼인하지 않아도 좋고, 자녀를 낳지 않아

도 좋고, 혼인 안 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거나 기르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며, 이러한 다양성을 다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의 다양한 형태의 가정

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은 필요

하지만, 부부의 책임 있는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출

산과 자녀 교육을 기본적인 소명으로 삼는 가정의 고유한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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